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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업 M&A 전문 관리기관 필요
수직적 결합 많아 불공정 거래 우려 … 규제 가격 감독별로 전환 필요

에너지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규제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월26일 에너지경제연구에 기고한 에너지 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결합과 규제 보고서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은 경쟁체제로 가는 과도기적 과정에 있으며 다양한 에너지원

을 공급하거나 에너지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간 결합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합형태와 달리 서로 다른 에너지 산업 사이의 수직적 결합형태가 특징으로 수직적 결합은 불공정거

래행위를 유발해 다른 경쟁자들의 거래를 봉쇄하거나 규제회피를 통해 시장지배력과 독점력을 강화할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수직적으로 결합하면 잠재적 반경쟁적 행위 유인을 어떻게 사전적으로 판단해 미연에 방지하느냐가 중

요하다”며 “에너지 사업자 선정을 주관하는 규제기관이 에너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요규모, 요금, 생산비

용 등과 같이 시장구조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에너지원별로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규제는 효율이 떨어져 인허가, 가격, 시장 감독, 소비자 보

호 등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일화된 기능별 규제체제 정립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규제위원회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거래위

원회에서 기업결합을 심사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 전반의 공급체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규제기구를 마련하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김현제 연구위원은 “에너지 분야에서 기업결합 및 승인은 에너지 규제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정부의 역할은

에너지 시장 실패의 방지나 민간이 수행하기 힘든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

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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